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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안 예배! 구호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시작 15분전에는착석， 예배준비 

충현교회는 ‘신령한 예배’ 를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 

니다 히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지를 간절히 찾으시는 
만큼， 우리도 신령한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한다고믿기 때문입니다. 또한예배를통히여 히나님의 영광 

을 기라고 예배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F아 이 악 

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예배’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7~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갚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심코 예배에 들어가는 일 

이 없도록해이: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을 삼갑시다. 일%써1 찌들어서 무디어지고 산만 

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도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의 눈으로 l:I}라보고 은혜를 간구0)는 준비가 있어야만 신령 

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고요히 예배 

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준비 
를우리가성실히 실천할때 ‘신령한예배’는단순구호가아닌 실 
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1배히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달고오묘안그말씀(금요집회)-천국 복음 

제9장 하다듭딴l Lf라는 떤제 앙할 켓씬7f? (/)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니라가 인간들을 사단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이꿀어 내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웠다. 또한 이러한하나님의 통치는 세 단계를 거 
쳐서 이루어진다는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단계 중 마지막단계， 곧 하나님 니라의 
마지막승리는사망과사단과죄가완전히 멸망받는천년왕국의 끝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 
이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는 천년용댁이 시작될 때 곧 사단01 샘에 묶여 무저갱 안으로 
내던져질 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첫 번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니라 
가 처음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였다.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한세대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임 

하여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생명을 
일고 또 그의 축복에 침여할수 있게 되었다. 그렇디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제 무엇을 해야 하는7}?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축복을누리는수동적인 
삶을 쌀1야 히는7}?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옹세%에 전파되리니 그제야끝이 오리라’때 24 : 14). 
하나님의 니라가 임하는 때에 관하여 이 말씀보다 더 간략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다. 이보다 앞선 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림의 때를물었다 “우리에게 이르소 
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주의 임하심과세상끝에는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 
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X써때 대답하셨다. 이 세대가 마지막 때쩨 계 
속되는 동안에 일어니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셨다. 불법이 성할 것이며，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믿는 지들을 미혹하여 그리스 
도로부터 멀어지게 할것이며 전쟁이 계속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핍박과 
순교가 교회 뺀1 있어 교회를 더럽힐 것이며 믿는 ̂~들은 이 세대가 계속되는 동안 미웅 
을 받고 증오를 받게 될 것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통치히는 
동오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대엠 6:12).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이 세대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어버리지 않으셨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가 끝 
나는 날이 가끼울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확실히 알고강조해야할또다른사실이 있다. 그것은하나님께서 이 세대를악한 
사단의손에그냥내어버려두지않으신다는사실이다 
사단은 이미 공격을 받싸 그 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인에서 교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2005년도 시무직분자 요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무 

직분자라 함은 최소한 교회의 모든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하나님께 바쳐 

야할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며 모든 시무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섭기는 일에 적극적으 

로 침여해야할 터인데， 이런 요건을충족시키지 못하는분들이 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회는 위와 같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시무직분자의 기본적인 

사명을충실히 감당할수 있도록올해 말까지 기회를드리기로하였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분들도 지금 교회가 나이가고 있는 복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부터는 모든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죠벡하시기 

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찬양집회에 삐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일 

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도 성실히 임하시고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24시간 연속기도 
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서리집사 및 권찰후보지들의 경우도 직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 

기만 하면 12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추가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문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오늘， 2005년도 제l차 CMTC훈련 둘째 날 

12월 5일 (오늘) 

저1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18:10-19:00 갈랄리홀 

저1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권역별 사레발표(선택강의) 19:10-20:10 
정교 · 카톨릭 나사렛홀 

회교 갈랄리홀 
5긴ξIi=-.ül 본'6f1 12호 

굳~.llL 베다니흘 

* 저'l2강 강의는 타종교이해’가 30분 종교권역별 사례발표’가 30분잉니다 

를세우셨고 교회를통히여 하나님의 신령한목적을 이루려고 이 서Vd에1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령한목적은 이 서%벼l서 하나님의 나리를확장하는것이다 그러므로우리 그 

싹도인들은이 세상안에서 이루어지고있는 0) 영적 전쟁 안에 있는사람들이다， 하나님 

의 니라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세생l 전파되리니 끄~1야끝이 오리랴”때 잉:14). 
이 말씀안에서 우리는세 가지를찾아볼수 있다. 먼저는 메시지요， 디음은사명이요， 그 

디음은 메시지와 사명의 근본 동기이다. 먼저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 
의 나리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은 초대 교회에서 사도흙l 의õj여 선포되었던 말 

씀， 그복된말씀이다 먼저，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이 구절에 있는말씀과주께서 명령 
하신 지상 명령과의 관계이다. 예수님은 승전히실 때에 그의 제지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 
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지를 삼아 아벼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볼지어다 내가 세상끝날 
까지 너희와항상함께 있으리라하시니라’까 28:19. 2이. 잎에서 인용했던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방금 전에 인용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대가끝나는 때에 어떤 정조가 냐타나게 됩니깨’라는 제지들의 질문 
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셈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 
샘1 전파되리니 패야 끔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지를 샘} 아 
버지와 o}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커 
게 하라볼지어다내가세상끝날까지 너희와항상함께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세대가 끝나는 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사명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이 사명을이루기 위히어 어떻게살았는지를잘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음이 온 서l^d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좋은 소식을 전파하였다{행 8:깅，). 또한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 
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니라를 증거하였디{행 28:23).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를 믿 
었으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0 ] 바울의 메시지를 배척하였다. 그 때 비울은담대하 
게 외쳤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보내신줄알라저희는또한들으리 
라 하더라’(행 28:2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 
이 하나님의 나리를 배척하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튼 유대인들 
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이 
었다. 그리고 이것은구원의 메시지와동일한 것이었다{행 28:30,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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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앙rmon때1 

COUNSELOR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AAfter a b뻐ab야yμi버s b야Oαorn. man미뼈y p때p어eop예p이le sen뼈뻐d“OL이u삐j 

announcements 1님et깐tin밍9 ever미yo이ne know the details of 

their precious newborn. Isaiah sent out the Messiah ’s birth 

announcement centuries before His actual birth , as did 

Moses. Oaniel. Joel. Oavid. Hosea. and Micah. AII these 

- people prophesied His coming before He was born. 

Whereas birth announcement include the baby ’s one 

proper name, the Messiah ’s birth announcement included 

many proper names to help describe His personality. One 

such name was Counselor. 

As Counselor, Jesus Christ became available to everyone. 

The name “ Counselor" refers to His perfect wisdom. Of 

course, His wisdom is worthless to those who do not apply 

it to their lives. and to those to whom it is unavailable. Prior 

to Jesus' birth, the Holy Spirit dwelt upon a few to help 

counsel the many, but at His first coming , He brought 

words of eternal life, so that upon His death the Holy Spirit 

could indwell all who believe in Him.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but "He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6-7). In becoming God-man , He became the perfect 

Counselor for the lowly shepherds, Gentile wise men, little 

children , sick people , rich people , and all other sinners. 

Everyone was welcome to worship Him, and seek His -

counsel 

As Counselor, Jesus Christ came into our world with the 

answer. When the renowned Bible teacher, Nicodemus 

came in the night to talk with Jesus about real life issues,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 

When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anted to know 

where she could get living water, Jesus answered her,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1 wi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1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to eternal life"(Jn . 4:14). He 

even told her that He was the Promised Messiah (see Jn. 

4:25-26) . Jesus had, and will always have, all the answers . 

He even knows the answer to the future, “ 00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1 

would have told you; for 1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Jn. 

14: 1 깅). When Thomas wanted to know the way, Jesus 

answered, '“기'1 am the wa야Vι’ and the tηru따jπth ，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끼’ (J‘Jn 

S h버ave the rea히1 answer or not? When He was t떠때a에|뻐k셔In때gw삐It배t야th H비{메IS 

d이|녕sc미iψp이les about wealth and Hell , He gave themall the 

answers (see Lk. 16:23-24). He is a true Counselor that not 

only makes you feel good, but also gives you the whole 

truth , both bad and good. 

As Counselor, He came with assurance fQr hopeless 

sinners . He ,brought with Him the message of love. He 

loved the crook, Zaccheus, and went to house to bring him 

salvation (see Lk. 19: 1-10). He loved the dying thief on the 

cross who asked Him to remember him when He came 

into His kingdom. Jesus answered him, "Truly 1 say to you ,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see Lk. 23:39-43) . 

Indeed, Jesus came to bring hope to those who had no 

hope, like the paralyzed man w hose four friends lowered 

him through the roof to be near Jesus. He reaches out to 

everyone in need. He offers us, right now, hop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Iaden, and 1 will give you 

rest" (Mt. 11 :28) . He is the only Counselor who offers such 

blessed assurance to those who come to Him . 

Ouring this Christmas time, we celebrate more than 

Jesus' miracle birth . This virgin born Savior is the answer 

needed today. His answers are relevant to every need of 

every age, regardless! Please soften your hearts to hèar 

His words , and bring your burdens and problems, all of 

them, to Him. His wonderful , wise counsel will guide you 

through them all. Remember, His name is Counselor. Is He 

available to you, or have you closed your mind? It is up to 

you to take His wisdom or not. Sincerely, 1 hope that this 

Christmas season you have the Wonderful Counselor in 

your life, for you will surely have eternal hope and eternal 

life 때 



제814호 추만흥헌 2004년 12월 5일 @ 

다톨 후임 얻교 

l 다음추얼셜교l 

모 }.}(議士)

“이는한아기가우리에게 났고한아들을우리에게 주신 바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X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랴， •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싸 9:6) 
꾀생판옥사 

아기가 태어나띤 흔히 사람들은 디-른 사람들에게 아기의 출생 소식을 

알립니다. 자기들의 귀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지-세히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태어나시기 수 백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모세， 디­

니엘 요엘 다윗，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의 경우 아기의 출생 소식을 알릴 때 아기의 진짜 이름은 하니-뿐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랄 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해 주는 진찌­

이름들이 여릿 있었습니다. 그 중의 히-니카 ‘모새 입니다. 

도웅을주시는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모 

씨 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 

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림들과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들에게는 예수님의 지혜가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성 

령님께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시람들을 

지혜로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니-시면서 영생의 밀­

씀을 기-져오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을 믿는 모든 시람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니님 

의 형제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빌 2 :6-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인神시이 되시면서 완전한 모사가 되셨습니 

다. 가닌-힌- 목지들에게도， 동방의 빅시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 

픈 시람들에게도， 부지들에제도，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도 완전한 모시­

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말씀을듣고싶어했습니다. 

답을주시는 분 

모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핍을 기-지고 

오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시- 니고데모가 참된 생명에 관힌- 문제를 놓 
고 예수님과 대회하려고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리-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 
니 시람이 거듭나지 아니히띤 하니님 니라를 볼 수 없느니려’(요 3:3). 

수기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기 
원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이-니하리니 니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 

아니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이라는 시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4:25-26 침조). 예수 
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미래에 대한답까지도알고계십니다. “너희는마음 

에 근심히-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니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1-2).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 
고자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탑을 주셨습니다. ‘패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정말 예수님은 참된 답을 기-지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 
와 지옥에 관해서 제지들에게 말씀히실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녹 16:23-24 참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든 나쁘든 모든 진리를 기감없이 알려주시는 참된 모사이십니 

다 

소망을주시는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확신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랑의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삭개오도 사랑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기-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녹 19 :1-10) 예수님은 
바로 옆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깅-도도 사랑하셨습니다(녹 

23:39-43 참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히-소서” 
라고 부틱하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밀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 

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닥원에 있으리라?' (녹 23 :43).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린 후 뚫어진 지붕 아래로 내려져 예수님 앞 
에 온 중풍병자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 

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수고하 

고 무거운 짐진 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지-기를 찾는 지들에게 그와 같이 복된 획신을 줄 수 있는 침된 모 
사는오직 에수님 한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 

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몽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의 밀폼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괴- 문제들을 예수님께 

로 모두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놀랍고도 지혜로운 지도를 받으변 모 

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은 ‘모새 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니 

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이놓고 있습니끼?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 
분의 것으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번 크리스마스 절기에 이 놀라운 ‘모세 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들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을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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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1부 예l 메씨찌 l 권씨뭘홈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직후 

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해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 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 

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 

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여자의 후손’ 에 관한 이 약속은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시 

(창 3:15) 되었으며 마침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 

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실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 
다. 그래서 마태는 창세기와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브 

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햄 이 족보에 등장승}는 여인들(다말， 룻， 맛세바， 마리아)를 살 

펴보면， 모두들 버려지고 천한 여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을 보내실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족보 

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사랑의 역사이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은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 

서 의t속을주시고 인간의 역사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약속을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결 

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가! 요셉과 정흔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하여 아들을 낳게 되니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 

손’ 이시다. 남자를통하지 않고태어난 후손，곧 인간의 정상적인 생식방법을통해서 나지 않고 

오직 여자에게서 태어난후손이시다 

처녀의 몸에서의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온 세상의 구주가 처녀의 옴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고 선지자들과 거룩한 천사들도 예언했던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주 

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자신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 ...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녹 1:34,35) .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도 온 세상의 구주께서 처녀의 옴을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믿고 마리아 
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통침하지 않았다(마 1:24,25). 후일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폼에서 태어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때가 차매 하나 

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 4:4) . 

신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의 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물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녹 1:34b).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였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녹 1:37). 천사의 짧은 대답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 

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녹 1:38).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의 모든 말씀은 농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란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 
어나게 하시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수없이 확 

실하게 보여주셨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 마리아의 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 
아들이고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깊이 묵상하도록하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 14). 세상의 축복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어 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 령 그가 너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 

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우 
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 
스도를 더 깊이 알고믿도록은혜를구하자. 성령의 도우심을받아 ‘여자의 후손’ 이신 예수그 
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행 16:31). 이 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주께서부르셨으니 

주뜻대로쓰옵쇼서 

서 계 실 
(권사， 1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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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 

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떼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해 겨 

울밤이었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참으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지 

요 울리는 종소리는 먼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듯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만 잠이 챈 것일까요? 다 

시 잠을 청해보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막연하게 새벽길을 걸었 

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P 어 렴풋이 빨간색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조 

금 더 걸어가 보니 교회 앞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교회당 문을 용 

기 내어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것이 제 신앙의 첫 걸음이었습니 

다. 그 때 그렇게 주님은 저를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 떼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님이 저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이후 주님은 처음 시작보다 더 좋은 은혜를 저의 삶 가운데 계 
속 베풀어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 

다 나중에 주님이 만들어주셨던 포도주가 더 맛있고 귀했던 것처 

럼 ， 저의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이후가 점점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 

혜를 맛보게 되었으며 ， 그 은혜를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 

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독생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저 같은 죄인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 또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몸짓으로도 말로도 의사 표현이 어 려운 사랑부에 들어가 사랑 

부 가족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구 

나’ 라고 생각하며 학생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었습 

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그들과 사랑을 나눌수록 그들로부 

터 더 많은사랑을받았으니 말입니다 이 일을통해서 저는주님 

을 섬기는 일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할수 있는 일도아니요재주가많아서 할수 있는 일 

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흔 한 영혼을 사랑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권사회 지회장 

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도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섬기면 되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중한 일을 맡겨 
주셨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 

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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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회 7H 그리고 감사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겠지 

지금 가장 먼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라 

는 가사의 찬양곡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이러한 뜻에 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 !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겠느냐는 대학부 팀장의 
권유에 당연하다는 듯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때 ‘크리스천인데 단기선 

교 한번 정도는 다녀와야 하는 것 아닌가7 하고 선교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 

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별로 없었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설마 정말 저런 일들을 모두 겪었단 말인가?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는 것을 어떻게 느낀다는 것인가서F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선교를 떠나는 당일까지도 그 나라 영혼을 구하러 간다는 다짐보다는 막연히 ‘아! 

나도 가는구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안과두려움 그리고후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상 경유지에 발을 딛었을 때 ， 저는 웬지 모를 떨림과 두려 

웅이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때까지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을 하지 못했는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욱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닌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건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 

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며 ， 내가 왜 기도하 

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준비한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무서웠습니다. 선교를 여행 정도로 생 

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 

다. 그제서야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울고또울어야했다 
처음 사역을 나가서 여러 영흔들을 만나고 가슴 속으로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 

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지 않는 나라， 아니 믿지 못 

하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의 가족을 택하시고 사 
랑해주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어찌 됐을지 ... 이런저런 많은 생각 

이 들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했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받아 

들일 때는 정말 기쨌습니다.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지나가라 

고 비켜주시며 웃어주실 때 저와 동료들은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전도지를 드리 

며 짧은 언어로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가려 

고 마음먹고 그냥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건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 

지께서 “아 1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1"하시며 그 때서야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고맙 

다고말씀하시고 전도지를가슴에 품고자전거를 타고다시 가셨습니다. 그 순간하 

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고， 그 할아버지를 위해 열심 
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와 감사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선교 가기 전 나의 행실이 안타깝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는 동안 힘들어서 하기 싫기도 했었고， 

대충하다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러한 생각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를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칠저히 나 자신을 낮추 

어 그 나라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 

며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감사하고감사합니다 

* 이번 주에 줄말아는 신교팀 

이혜경(대학부) 

I훌l뭘렌l l~._. l-홉 률훌l혈훨. 
12월 6일(월)-12월 14일(화) 17교구 2지역 윤석민 

* 지난주에도작안섣교팀 
--핍l11 j뱉훨톨 
11월 25일(펙-12월 2일(목) 영O범 김성호 

12월 6일웹)-12월 14일(화) 17교구 추가 유재훈 

“또한 우리흥 위하여 '7 1 도하되 

하나닝이 정도항 문용 우II 어1 7!l 영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밍흘 땅하께 하시'7 1 흥 구하è~" 

(흥 4:3a) 

얼마나기쁜일인지 

먼저 고등부의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 

립니다. 저는 이번에 갔던 선교가 처음이라 너무 두럽고 막막해서 걱정이 많았습니 

다. 건강문제 ， 언어문제， 팀원들의 화합 등등. 전 솔직히 말해서 고등부에서 노방전 

도를 나갈 때에도 자신감 없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걱정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외국에 나가보겠어 외국에 다녀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안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 

다. 선교의 진정한 목적을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거지요. 

전 거의 선교가기 직전까지 내가 선교를 왜 가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 

원을 얻게 하자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주목적을 잊지 않으려 

고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팀의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거 아니다’ 라는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하게 있기로 했습니다. 숙소， 언어 ， 건강 등 제가 걱정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 더러는 무시해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은 저 희가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매우 순수했습니 

다. 그런 가운데 선교하는 즐거움이 생겼고， 더욱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 

다. 비록 기온차이 때문에 감기는 걸렸지만， 그것마저도 금방 나았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으신 넓은 세계 중 타국에 다녀와서 

그곳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어떤지 풍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전 

이번 사역에서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아니 평생토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기도해야겠지요. 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단 한 사람 

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성공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 

라고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걱정만 했었 

나하는 생각이 둡니다. 선교 중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임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선교가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 

다. 이 전환점이 자신만 믿었던 어리석은 저에게 교훈을 주었고 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 

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원 (고등부) 

두근두근 전교일긴 G 

필수적인사명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과일을 사러 갔는데 어떤 현지인이 접근을 했다 집 

사님께서 그분께 전도지를 한 장 주었다. 그 때 나는 “저분을 위해 기도해주세 
요”라고 팀원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보니 서로 친 

구가 되었다. 착한 분이었다. 그분은 내 일이 ‘Friendship Day' 라고 내게 팔찌 

를 주었다. 나는 선교를 와서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하고 고민했는데 주위에 

서 그냥 받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핸지 기분이 꺼림직했다. 
정말이지 선교를 하려면 영어가 필수적이다. 이번 해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 

히 해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 기 

간은 8박 9일이었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금방 가서 아쉬웠 
다 대략 4일 정도는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5일 동안 선교를 했다. 정말 

며칠이라도 더 남아 선교를 하고 싶었다. 내년에 기회가 온다면 11박 12일은 
갔으면 좋겠다 많은 비행기 값을 내면서 8박 9일은 너무 아쉬웠다 
내가 간 선교지처 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많은데 그런 나 

라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나라의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했 
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 라는 사명을 받게 된 것 

도 정말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많은현지인들이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아버지라며 잘못을 빌고 믿는 어리석음이 정말 안타 
까웠다. 빨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나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 
었으면 좋겠다! 그날을 위해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겠다 

또 먼저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가 직접 선 
교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한 내년에도 선교 나가서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해야 
겠다. 해외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은 물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선교를해야하는것같다. 이진향(중등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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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유해진다고 합니다. 기질이 강했던 저로서는 비록 젊은 나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장차 걸어가파 핸 길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타당 

하다고 여겼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편반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주의와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는 때 입니다. 이런 시대에 고결하기만한 신앙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 

습니다. 그러던 중 찬양예배를 통해서 묵상케 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통해 내가 ‘벨사살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저는 두려워 그 왕처 럼 심히 떨 수밖에 없었 

습니다(단 5 : 6). 

주님의 것을 분변치 못하여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으로 즐거워하고(단 5:2) , 세상을 

두려워하고 추종하며(5:4) ， 정작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훈계로서 주시는 환난과 묵시조차 깨닫지 못하고 

(5:5) 심지어 그 훈계를 받을 때마저도 세상의 방법과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5 : 7) ， 벨사살 왕과 귀인들의 

몽매함과교만한모습을 한내가그안에 속해 있었음을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러이러해서 위대한 자라는 메시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 

할 높은 차원의 신앙적 경지였습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부인치 않겠다던 베드로를 책망하였으나， 

오히려 그 순간 차라리 그러한 혈기에 찬 고백이라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 될 수 없었음을 부끄러워 

했어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단히 

나를 휘감고 주장해온， 풀릴 수 없던 죄악과 교만의 매둡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 
켜 보건대 ， 저의 향방은， 뜻을 정함(단 1:8)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미명 하에 ‘내’ 가 인정되는 것이 

었고， 관용이라는 허울 속에 정확하고 투박한 해석과 항변(5:23)을 애써 회피해 온 신앙의 가면을 쓴 

‘위선’ 이었습니다. 

주일밤은참괴로운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두회를 운수닭이 이제곧한번 더 소리칠 것같아그입 

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신앙으로 건너가지 

못한 것은 ‘세상의 욕심과 자기를 부인함(단 5:17)을 통한 두려움 없는 경건함’ 이 없었기 때문임을 각성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광야에서 헤매다이제야하나님의 나라를 목도케 하시는 

지(민 14:34) 깨달았을 때에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 

회와 통회의 아픔이 있었지만죄짐이 풀림을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다름아닌 

십자가 그늘 밑이었습니다(찬 471장) . 그곳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늘 고민하였던 세상의 번영과 악인의 형통의 결국(시 73: 17)을 진정으로 유한 가운 

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나는간곳 없고구속한주만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것이 나 

의 찬송일세. 나 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찬 204장) . " 아멘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업차 술， 담배를 권하는 것을 

매번 뿌리치는 게 괴롭고 지겨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말 

씀을들으띤 기쁘게 뿌리칠 수 있다는아내의 말을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4년 이상 나를 전도하려는 아내의 기Ð} 

지금이루어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요예배 , 금요예배 , 새가족예배 ， 대예배를 통 

해서 말씀을 들으니 맘이 편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뭔지 

모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교회에 나온 지금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삶이 후회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야 하고， 착한 일 

도 많이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 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천국 

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기뽑니다. 

윤대원(청년1 부) 박주영(새가족부， 1 3교구) 

부쇼할 ~. jl , 1 를 01:' .!I 
I: ëi 

---를필철훌꿇필훌훌를. 

세월이 살같이 빠른 것을 느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 뜻대로 키울까? 여전히 이 러한 숱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하람이가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우리아이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원하는 학교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나의 평안 
과 안녕 그리고 나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부유함들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공 
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갇 

습니다. “토기장이이신하나님께서 부족한저를통하여 이루고자하시는유익한것이 있다면마음대로 
빚으사주님의 뜻을이루소서 1" 이 말씀은언제부터인가저의 기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꿈이란， 비전이란， 우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 우리가 추구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 
서는 이 땅에 사셨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셔셔 인자는 머리 둘 곳조 
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에 ， 그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에 ， 그리스도의 제자 
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삶을 부인하지 아니하곤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위해 우리가정에 맡겨주신사랑하는자녀들|하나님의 일에꿈꾸는자로서 내 아이가， 
복음으로 한 영흔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옹전 
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이길 소망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 때 
문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치부송하람엄마 

대1f 주암을 찬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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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헌금봉A싸가 될 수 있습니까? 

“성실아게 색임감을 가지고 몽사아실 집사님을 잦 

습니다 신앙생왈에 운련된 분이연 누구나 언금부의 
문을 투드려 주십시오 완영압니다 " ( 깅영운 전도사j 

헌금외원을 of연서 얻는 영전 유익은 무?잉니까 ? 

깨를 사용아신 주께 감사아며 언급위원으로 봉사 

하면서 드리는 니부 여|배가 특히 은혀l스럽습니다 "( 앙 

차옥 권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수종 들 때 구멸된 마음이 듭니다 " ( 맥。H슴 응l사 j 

“순송하는 71쁨과 쓰임 받는 기쁨이 각별압니다 깅옹와 징사/ 

“봉사자로 택암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냐변 하냐님이 치를 추시아섰다는 교 

감이 느껴십니다 ."(관계자짙사j 

정견하다 몽 아여 자짓 굳어 보이기까지 하는 언급 옹 

사자들이 Ef 치의 장오도 없이 OJ.사울란하게 예배를 수 

종든다 무?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질서 있는 초화를 

이루케 하는 것얄까? 여태 들어 보지 못 했던 연금부의 

이야기에 궈를 기울여보자 

헌금부를 소개애 추십시오 

‘번금부는 예배위원외 소속입니다 모두 3b5영의 언 

금부 봉사자들이 1부에서 5부예배를 기본으로 특멸섭기 

와 월 1 외의 수요 2부 언신예배 때 언급을 수거밥으로써 예배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왕의 

반장로 j 

성도들께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삽시오 . 

번금 몽언 시간에 지갑을 열고 언금을 꺼내연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밥니다 " ( 감뿐 

권사/ 

“추보 안에 미리 배포아는 특별언급은 그 다음 추에 아연 되는 것이므로 부랴부랴 언급 

준비를 아느랴 당왕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 (맴l차 권사j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추의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겸손안 마음으로 언금을 였으연 

합니다." ( 앙차우 권사) 

'b ~주 인색안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인망안 마음이 듭니다 "( 액。H슨 강사) 
“1머니가 아에 와서야 어그으 차느 모스이 어어。며 아니다，" ( 기도와 지사) ’ n .. L 디 근 ÀL 디 ~μ-

“늦케 오셔서 못 드리’는 분들은 일씩 오셔서 언금봉언에 삼여아십시오 " (염운 전도사j 

gl정안 헌금의 의미는 ? 

‘번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범사에 감사하며 구멸안 언금을 준비된 자세 

로 드리는 것이지요 "(감영운 전도사/ 

‘헌금을 수거하는 과킹을 알려츄십시오 

‘여|배 시작 30분 전어11 ， 2증 봉사실에서 인원을 접검압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안 후에 

각자 신속하게 자기 자리에 가서 작석밥니다 언급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끼리 2인 1조가 
되어 오으으 마추어 겨거하 마으。로 어그으 수거아여 아냐니 아에 드리고 지서 이게 퇴 

I 0 L L 口-- L 口큰 l 口

장밥니다 5부 예배 우 언금을 집계하여 은앵에서 냐온 식원을 통애 즉시 그리고 안선하게 

입금 처리 밥니다 언금은 원식적으로 교외에서 단 아루도 보판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 

급을 투영하고 안전하게 판리하기 위해 언급수거의 선 과성을 영상으로 기록 보판 압니 

다 ." (왕의맏장로 j 

언급하는 아픔다운 쓴길을 소개해 추십시2 . 

“준비된 마음으로 새 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이지요 " ( 깅뿐 권사j 
“오하으 깨트리느 마리아의 마으이 L 껴지 때인니다 ."(아차오 괴사 l 

口 - . 2 "I;j 

“몽언아는 정건만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박인차 권사) 

“어느 날 몽이 불떤하고 궁핍해 보이는 성도가 죄선을 다 애 언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뭇크하게 가도으 바고 느뭉으 흐리 저이 이스니다." (과계자 치사) 
。큰 口。 2 C~ L.근 E 근」 

연금부의 특성은 무엇잉니까? 

“무엇보다 선치| 언급위원들께 정건안 조와와 질서를 강죠합니다 그래서 구두냐 스커트 
드 보자에 이어서도 어겨아 기주으 두고 이지요 " (바이자 괴사) 

」 금 1 

‘앙쪽어|서 언금을 수거발 때도 두 사람간의 호읍이 망아야 압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 

고 언급주머니를 추시아는 자세도 웅요압니다，"(깅연순 권샤j 

성도들이 징성 어린 헌금을 수거하여 주께 드리는 얄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of는 말 

씀은 두렇고 떨린다는 말이다 이는 예배를 수종든다는 감동으로 매 시간 가씀이 떻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와 절로 정건애치며 택앙 받은 감걱으로 정쓴때치는 사람들의 경건얀 고 

맥들이다 

헌금 뮤원들의 마음차세는 ? 

‘번신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밥니다 그래야 성도들께 은여1를 끼심 수 있습 

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모습이 초신자들에게 신앙적 삶의 동기를 부여아는 역밥도 했으 

먼 좋겠습니다." (박인자 권사/ 
r 펴지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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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송의 작시자 펼립스부룩스 박사는 시인은 아니었으나 성지를 방문한 것이 계 
기가 되어 몇 편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썼다. 이 크리스마스 찬송이 그중의 하나다 김남옥(1) 

이용수(10) 

이명훈(19) 

청년2부 

청년1부 

청년1부 

3 

19 

>

김영아 

김혜란 

한선미 

2887 

2잃8 

2889 

이성진(1) 

이정현(11) 

정종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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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3부 

청년1부 

19 

19 

8 

조경원 

이용자 

조상훈 

2877 

2878 

2879 

그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햄까지 여행하면서 영감 

을 얻어 이 잔송을 쓰기 시작하였다. 부룩스 목사는 옛날 목지들이 별을 발견하고 기 
뻐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에배를 드 

리는 성탄의 아름다운모습을초엠쩨 담으려 한 것이다. 이강근(15) 

김현배 (10) 

김현배(10) 

정청길(13) 

임현진(19) 

청년2부 

장년3부 

청년1부 

외선부 

외선부 

9 

19 

19 

19 

정천국 

사유순 

진은미 

엄경보 

2890 

2892 

2893 

2894 

2891 한복순(15) 

한복순(15) 

백인숙(1) 

장년2부 

장년3부 

청년2부 

~ c:,., 
...11.τT 

장년1부 

16 

15 

19 

19 

15 

이형학 

노형준 

7J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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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성 

바버꾀 
「 디 」 

2880 

2882 

2883 

2884 

2881 1절은 베들레햄이 고요한어둠속에 깊이 잠들었다고하는것을시적으로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휩을 노래한다 2절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짜 독생7l를 주셨으나 /’라고 예수 퍼스도의 오심을 노래하 

며， 3절은밤을감싸는고요한 적막은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소리 없이 오심의 
상정이요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4절은 
베들레햄에 나신 거룩한 。까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탄생 
하셔서 동거하시기를 빈다는 것으로또다시 임마누엘 되시는주께 간구하고 있다 

윤난영(1) 청년1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상 

1 오현정 2885 

(찬앙위원회) 

이제 성탄을 맞을 우리는 첫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더 큰 은 

혜를바라며 하나님께 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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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꾀쇼석 

웬 2004년 1 2월 5일 

활훨충흰 7J도으l 창 CMTC 얻。웰 윌정 및 장소 (12월 12일 부터 매주일) 결혼 모임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 
으로성령의도구로만λ냉해l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복음만 전하는통 
로가되게하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담대히 선포되게 하시 
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l 천국복음을 확 

신하며 그복음을자랑하게 히소서 

델 2005년도 단기선교와αITC훈련 및 언어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하소서. 

폐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모든시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기를 더 깊이 일[O}7}며 은혜 인에서 자라 

게하소서 

딩 충현의 모든 성도들01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 

매를맺게하소서. 

딩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뻔l서자라게하소서 

* 다흔 언어는 차후에개실될 예정입니다， 

강의실 

저1 1 교육관 405호 

저11 교육관 307호 

저11교육관 303호 

저11 교육관 403호 

저11교육관 409호 

저11교육관 207호 

제1교육관 401호 

저11교육관 208호 

15:10- 16:00 

시간 

11 

11 

11 

11 

11 

중국어 

인도어 

S딜라데시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영어초급 

영어중급 

언어 

t 김민 군 (김일곤 집사， 이상옥 집사의 

아들)와 유채린 앙 (유인채 집사， 이종 

희 집사의 딸， 4교구) / 9일(목) 1 8때 

신라호텔 2층다이너스티홀 

2 한상윤 군 (한동설 집사， 위인덕 집사 
의 아들， 미국 LA 천성교회)와 전연정 

앙 (윤희순 권사의 딸， 9교구) / 11일 
(토) 12:00 여전도회관， 종로 (]호선 종 

로5가역 2번 출구， 4호선 혜화역 3번 출 
구) 

3 띠뚜 군 (Ni띠 버)!lath 씨의 o띔， 19 

교구)와 이경미 앙 (이원상 씨의 딸， 19 
교구) / 11 일(토) 16:00 한우리웨딩문화 

원 2층비쥬흘 

정기당회 
일시 8일(수) 수요2부 예배후 
자4 당히친 
。 ........ . 0--' ~ 

2 안수집^f회 속회총회 
일시 오늘 15 :30 

장소 교육관 307호 

3‘ 권사3따1회 월례회 
일시 ‘ 8일(수) 수요l부 예배후 

장소‘ 갈릴리흘 

t 육기순 성도 이인순 성도의 모친 ， 1교 

구/1 1월 24일 별세 ， 26일 장례 
2 남태수집사 남중호집사의 부친， 장진 

영 집사의 시부， 1 2교구 역대구역/ 11 

월 26일 별세 ， 30일 장례 
3 남싱칠 성도 정우년 권사의 남편， 남선 
우 장로의 부친， 김계희 권사의 시부， 3 

교구 개나리3구역/ 손철 장로의 장인， 

남양희 권사의 부친 ， 5교구/ 11월 26일 

별세 ， 29일장례 
4 김순례 타교권사 최영규 성도의 모친， 
강영희 집사의 시모， 18교구 상현3구역 

/ 11 월 27일 별세 ， 29일 장례 
5 이재덕 성도 백금순 권사의 남편， 이정 

자 권사의 부친， 박득실 집사의 장인， 7 

교구 하남구역/ 이성호 성도의 부친， 
13교구/ 11월 28일 별세 ， 12월 l일 장례 

6. 치병성 성도 오F금옥 권사의 남편 ， 2교 

구논현8구떼 l일별세 ， 3일장례 

열세 

날짜 

12월 12일 

(주일) 

자A 
。..L유아세례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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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쩌16차 악습셰례식 안내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교회론 
(장훈옥사) 

소
 

-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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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학습자 

성경개요 
(최종철목사) 

시간 

1교시 
15:00-15 :50 

2교시 
16:00-16:40 

교육관 
304호 

구원론 
(이희식 목사) 

교육관 
309호 

기독론 
(김용덕목사) 

교육관 

301호 

교구별 
장소 

유 아 I (오후 3시 ， 갈릴리흘) 
세례식 | 오후2시%분까지 입실바람 

유아세례란? 
(안지원 목사) 

교육관 

304호 

세례란? 
(하종철목사) 

문답 

성인 학습 세례식(저녁 찬양예배 ，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바람 

교육관 

309호 

교구별 
장소 

기독교개요 

(임현덕목사) 

P rL 
τE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 40 

12월 19일 

(주일) 

12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톨훤I캔잉E흩갱. 12 (주일) 

이성진/이옥주 

11 (토) 

정충신/홍순애 

1 0(금) 

이태복/전종일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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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담당 안내 (12/8 - 12/12) 

날짜 여 배 

12/8 수요 I 

12/8 수요 11 

12/1C 금요집회 

12/12 주일 I 

12/12 주일 11 

12112 주일 m 
12/12 주일 W 

12/12 주일 V 

12/12 주일찬양 

설교 

하나님의 위대하섬 (사 40: 3-5 ) 김성관목사 

바울의 신앙고백 (행 22 :7-21) 조규호 목사 

김성관목사 

모 사 (사 9:6) 이경준 목사 

모사 (사 9 : 6) 고광환목사 

모 사 (사 9:6) 김성관 목사 

모 사 (사 9:6) 나광영 목사 

모 사 (사 9:6) 김성관 목사 

훗대를 향하여 (빌 3:10-16) 안지원 목사 

기 도 

신진숙 

유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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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천능하신 여호와여 (호산나찬양대) 

곧오소서 임마누엘 (실로암찬양대) 

18교구페라톤 이재센램중주/소년부중창단 

얘|배전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외까브라엘 중창단(지도 조수샌 

그맑고환한밤중에 외/오보에 남송은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한 밤에 양을치는자외/플롯 김유경(할렐루야오케스트라)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외/소프라노 이현주， 바리톤 심재승{고동부) 

핸드벨 콰이어/임마누엘 찬양대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1교구 새1택Sk육부 1 3.교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6교구 교재연구 1 8.교구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16.교구 교째연구 5교구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소년부 1 5.교구 고등부 

황진섭 정성영 
유년부 9교구 

[ 섬 · 기 · 는 · 분 · 틀 t 

김영훈 
중등1부 

정진호 
정년1부 

장훈 
7교구 

안치원 
1 0.교구 

류병희 
4교구 

나광영 
11교구 

박인기 
어삐부 

안창덕 
대학부 

·부목人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김교성 
중등3부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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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영길 
Am닝자 
~c:iT。

김광남 
긴축위원징 

오진국 
여배위원징 

정운석 

차신득 
째1교뽑짧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이창호 
기획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김은호 
교구위원징 

이 훈 
진앙위원징 

최무길 
재징위원 

· 시무장로 

성
 
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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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충현기도원깅 

김의철 
2교램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보」 다 U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 :00 11 오후 7:00 본당 
음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진홍용 

행징위원징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이갑재 
기획위원 

황영일 
교육2부징 

임무천 
16.교찜 

김단용 
당회부서기 

안종욱 
깅A써원 

이정우 
징년3부징 

이종석 
기획위원징 

전홍렬 
선교위원장 

김연식 
18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9.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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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휘자 서준성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 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 9.교구 

한성임 
13교구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자 김소연 

• 협력선교시 허요셉 

안동현 
새팩똥부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깅써원징 새71족SL육부징 지 2교육위원징 

강철형 
18.교구정 

함철주 
i땅요때부징 

박덕양 
g번2부징 

노영한 
15.교댐 

이 형수 
진도위원장 

이계인 
0맨진g때정 

짧
 
網

최지융 
10교댐 

고제숭 
6교구징 

원웅철 
12교구징 

이실호 
관리부장 

신상수 
14.교찜 

장철환 
11교구징 

최윤덕 
신교위원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제3교육위원정 

정청길 
예배위원 

이달옥 
재정위원 

정태두 
진도위원 

김영달 
봉A써원징 

김영수 
I댄봉사부징 

황의만 
여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징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 ~、-
l 오전 9:00 청 년 2 부 오후12 :00 제 2교육관 2충 

영아부 11 오전 1 1:00 교육관 1 10호 
장년 1 부 오후12 : 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 10: 50 교육관 20 1 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 1 0: 50 제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 1 2 :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 1 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 1 2 : 1 5 갈렬 라 훌 
초 퉁 부 오전 1 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소년부 오전 1 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õ' %1 • Jf- 오전 9 : 00 교육관 30 1호 오후 I :OO(성인) 

교육관207호 

중 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 :00 교육관 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 오전 9: 15 11 오후12 : 15 갈릴러흘， 에다니흘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 07호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l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 김칭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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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현 
5교구징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임n뉴영씬망H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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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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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밸
 
김중선 
8교구징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III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없JS translatkJns il Engrsh, ch뼈se， J，때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l t뼈 앉JIIenO‘ d여< Wαship Serviæ, 
and Sri 벼뼈n， Chinese, Mα빙뼈1，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왜soavai녕bleat 뼈 OneO‘ clocl< WαshipS없fi∞ 


